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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의 고장, 말의 해 맞아 새로운 도약 꿈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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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 사이에 ‘마을 만들기’사업이 제주 곳곳에서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아름답고 특색있는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주민들의 관심이 뜨겁다. ‘마을 만들기’는 선조

들이 물려준 유산을 소중히 가꾸고 보존하면서 마을 자원으로 재창조하는 의미있는 작업이다. 본

지는 귀농·귀촌과 관광개발 등으로 농어촌 마을이 주목받는 시대를 맞아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마을 이야기를 기획으로 마련했다. <편집자주> 

 

 

한라산 동남쪽 중산간 지역에 자리한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제주 산마장(山馬場) 중 규모가 가장 컸던 녹산장(鹿山場)이 있던 곳이자, 조선시대 최고로 좋은 

말을 사육했던 갑마장(甲馬場)이 있던 마을이다.  

 

조선 정조 대에 설치된 것으로 알려진 갑마장은 동으로는 10소장(현 남영목장), 서로는 남원읍 신



 

흥리를 경계로 해 900여 ㏊ 규모를 자랑할 정도였다고 한다.  

 

수백 년의 맥이 이어져 온 목축문화를 자원 삼아 가시리가 문화예술이 있는 새로운 마을로 거듭

나고 있다.  

 

2009년 농림수산식품부의 ‘신문화공간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서부터다.  

 

예산을 적절히 활용해 마을을 ‘주민 중심의 공간’, ‘방문자 중심의 공간’, 여기에 이 둘을 연결하는 

공간으로 새롭게 리모델링 한 것.  

 

우선 ‘주민 중심의 공간’으로 리사무소 인근에 문화센터를 조성했다.  

 

벤드 동아리, 타악 동아리, 댄스 동아리 등의 연습 및 공연장소는 물론 영화교실 등 다양한 문화

예술 활동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세미나실, 공연장, 로컬푸드 식당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크고작은 마을 행사를 치르는 공간으로도 손색이 없다.  

 

‘방문자 중심의 공간’은 ‘조랑말 박물관’과 ‘디자인카페’.  

 

2012년 녹산로 인근 마을공동목장 내에 지어진 박물관은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물게 마을에서 

설립해 운영되고 있다.  

 

박물관 전시실에는 말 관련 유물과 문화예술작품이 전시돼 있어 제주의 목축문화를 한눈에 살펴

볼 수 있다. 옥상정원에서는 오름을 배경으로 넓은 초원에서 뛰노는 말들을 감상할 수 있다.  

 

리사무소 입구에 들어선 디자인카페는 독서와 인터넷이 가능한 문화사랑방 역할을 하는 동시에 

외지인들에게 다양한 마을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 둘을 엮는 공간인 ‘창작지원센터’는 2010년 10월 개관한 시설로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위한 

공간인 동시에 레지던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장소다.  

 

주민들은 작가들에게 주거공간과 활동공간을 제공하고 작가들은 예술창작 활동으로 주민들과 소

통의 장을 마련한다.  

 

2011년에는 마을에서 갑마장에 이르는 20㎞ 구간이 트레킹 코스로 개발됐다.  

 

주민들은 ‘갑마장 길’을 내기 위해 마을공동목장 내 기존 길을 닦고 경유지인 따라비오름과 큰사

슴이오름에도 탐방로를 정비했다.  

 

이에 앞서 2008년 마을목장을 활용해 유치한 국산풍력발전단지도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잡고 

있다. 

 

이처럼 공동소유 토지를 활용한 마을 가꾸기 사업이 성공을 거두면서 2012년 12월 국토해양부가 

주최한 ‘제2회 대한민국 경관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김영일 가시리장은 “선조들이 남긴 소중한 유산이 후손들을 살리고 있다”며 “새해에는 갑마장 트

레킹 코스를 새롭게 정비하고 트레일런대회를 유치하는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2014년 말의 해를 맞아 가시리 주민들은 지금까지의 결실 위에 더 다양한 수익사업과 활발한 주

민참여 사업을 통해 한 단계 도약을 꿈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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